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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Views

미국 州과학기술연구소,「 州 과학기술 전략적 계획: 경제기회의 참조, 보고서 발표 

미국 州과학기술연구소( The State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가 州과학기술전략적계획(The State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ic Planning)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정부도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지방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부와 산업계 및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대학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벤쳐학회가 설립되는 등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
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역에 뿌리를 둔 대학과 기업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과학기술연구소는 정부와 산업계의 프로그램 확대, 특히 주 차원에서의 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하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해 설립되었으며 주지사연합과학기술회의(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of the 
States)를 포함하여 주, 연방정부, 재단, 산업계 등으로부터의 대표이사회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조직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개발
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으로부터의 자금에 의해 주과학기술연구소가 주과학기술 전략적계획의 작성상황
과 역할에 대하여 최초로 포괄적인 연구를 한 것으로 1991년부터 1995년에 채택된 주의 전략계획을 검증한 것이다. 보고서의 요
지는 아래와 같다. 

각 주는경제적 구조개혁 경기대책 방위군수산업 등의 중핵산업의 축소 등으로인해, 미래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증하고 전
략적 계획을 작성해오고 있다. 1991년부터 1995년에 걸쳐 전미 50개주 중, 29개 주가경제발전전략적계획을 또 콜로라도, 죠지
아, 일리노이, 아이오아. 캔자스, 인디애나, 메인, 메릴린드, 몬타나.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바몬트의 13개주가 과학
기술전략적계획을 채택하였다. 13개 주의 과학기술전략적계획은 시민의 생활수준과 1인당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술기반산
업에 있어 고수입의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아래의 특징을 볼 수 있다. 

1. 州內 대학의 연구개발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안되고 있는 특정활동은 각 주의 연구시스템의 
현재의 용력에 따르지만 예를 들면 거의, 산업계의 연구개발자원이 없는 테네시주에서는 전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과학기술기반
을 창출하는 것이 전략적계획 속에 제안되어 있다. 또 노스캘로라이나주는 리서치 트라이 앵글 파크의 풍부한 연구소로 알려져 있
는데, 전략적 계획에서는 연구개발력을 유지강화하는 한편으로 개발된 기술을 자본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전략적 계획은 교육된 높은 기술을 가진 노동력의 유용성을 지적하고, 초등·중등교육에서의 수학·이과교육개선의 필요성과 기

술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미국내의 하이테크기업을 유지하기 보다도 기업가나 소규모 테크기반의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성장을 장려한다. 

4. 각주는 생산ㆍ제조과정에 대한 신기술의 편입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메릴랜드주는 주내의 대학과 연방정부 연구
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하는 잠재능력을 개척하려고 한다. 

5. 대부분의 전략적 계획은 통신기술 인프라의 확장과 개량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메인주의 전략적 계획은 메인대
학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세대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모든 메인주의 지역과 기업이 각자의 홈페이지를 설립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다. 

(日本學術月報, 1998년 1월호) 

독일, 니더작센주에서 대학평가 

니더작센주에서는 네덜란드의 모델에 기초를 두고 1995년에 설립된 니더작센 대학평가기관의 기획운영과 원조에 의해 대학평가
가 실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대표3명, 州문교부의 관료1명,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분야를 선정하고, 
참가자에 대하여 조언한다. 오스너브뤼크대학 학장인 주대학위원회의 라이너 큔츠엘 회장은 전문분야사람들이 평가에 적극적으
로 참가하는데 대하여 놀라고 있다. 참가자는 3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첫번째는 자기평가이다. 평가기관은 전문분
야의 학생과 교원으로 구성되는 작업그룹을 만든다. 작업그룹은 자기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것이 다시 외부의 평가자로 구성되는 
팀에 제시된다. 이 팀은 전문분야를 방문하여 자기보고서에 대하여 견해를 나타내고 개혁을 위한 실천적인 권고를 동반하는 최종
평가를 한다. 그후 전문분야는 평가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약간의 제안을 한다. 2년후, 제안의 실현에 대하여 보고서가 나오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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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니더작센주 대학의 40개 전문분야에서 평가가 끝났다. 1999년 봄에는 대학에 있어서의 화학, 역사, 사회교육의 각 과정
과, 고등전문학교의 전기공학과정에서 최초의 州차원의 보고가 발표되게 되어있다. 개개의 교수에 대한 평가는 피하며, 평가의 중
심은 교육의 질과 연구조직에 있다. 

예를 들면 평가자는 연구활동이 약한 점, 졸업까지의 단위수가 너무 많은 점, 도서관의 시설설비가 부족한 점, 나아가 재정자금의 
부족 등에도 클레임을 걸고 있다. 

라이너 회장은 평가결과가 자금배분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관계전문분야가 협력하는 전제라고 말하고 있다. 
실적에 따른 자금 배분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니더작센주 문교부는 2001년부터 시작되는 제2라운드의 평가에서 그 
결과를 구조와 재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기초자료로 삼을 생각이다. 

(日本學術月報, 1998년 1월호) 

일본 통산성, 국제표준화에서 환태평양 연계타진 

일본통산성이 아시아태평양제국과 국제표준화 활동 연계를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표준네트워크」구상을 발표하였다. 공업제품
의 국제규격을 결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 표준회의 (IEC)는 유럽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아시아의 개도국은 규격
책정작업에 사실상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제국 연합(ASEAN) 등 22개국에 연락회의의 창설
을 제안하는 것이다. 각국의 표준화당국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정보의 공유화를 꾀하고 부적당한 국제규격이 책정된다고 판단되
면 단결하여 반대투표도 하게된다. 대경쟁시대를 맞아 환태평양제국에 의한 스텐다드기술의 확립을 서둘러 강구하려는 것이다. 

동 구상은 공업기술원이 내주부터 각국에 타진하여 2원20일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상설위원회에
서 제안할 예정이다. PASC는 일본, 미국, 중국, ASEAN 등 22개국으로 구성되는 표준화기관으로, 동 구상의 찬성을 얻으면 4월 
총회에서 정식결정한다. ISO/IEC에서는 977개 기술위원회마다 국제규격이 검토되는데, 실제로는 "P 멤버"로 불리우는 유력국
의 전문가가 책정하고 있다. 延 1만 2천명의 P 멤버는 유럽 19개국이 47%를 차지하며, PASC의 비율은 29%이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은 인적·자금적 제약 때문에 P 멤버가 매우 적어 국제규격의 최종결정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누표를 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결과, 미국, 일본, 유럽에서 다른 전기 메터와 세탁기의 구조는 유럽규격이 국제표준이 되고, 컴퓨터의 문자코드도 65,536문자
로 제한되었다. 현행의 문자코드는 알파벳은 표시할 수 있지만, 字源이 같은 한자는 하나의 문자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일본과 중
국, 한국 등에서 미묘하게 다른 한자는 화면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통산성은 미국규격협회, 중국의 국가기술감독국, ASEAN 각국 등의 표준화당국과 인터넷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ISO/
IEC의 작업정보를 제공한다. P 멤버가 없는 국가도 진행중인 작업에 흥미가 있다면 P 멤버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결
하여 반대투표도 가능하게 된다. 대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의 획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ISO/IEC에서의 환태
평양제국의 영향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日本工業新聞 1998년1월7일자) 

국제우주정거장(ISS), 산업이용 확대 움직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국제우주정거장(ISS)건설을 위해, 참가 각국의 법적정비 등의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적극적인 곳
은 미국으로, 민간이용을 위한 체제정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우주개발위원회에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 응용화연구이용분과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시작하였다. 지적소유
권, 기밀보호 등을 포함하여 민간에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ISS 참가각국이 기업의 이용추진을 꾀하는 배경에는 ISS의 당초개발비만으로 4조엔 규모(러시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막
대한 경비가 드는데 있다. 앞으로의 운용경비부담 등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ISS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중요해진다. 그만
큼 학술연구자 이외에도 널리 이용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항공우주국(NASA)의 지원을 받는 커머셜 스페이스 센터(CSC)를 중심으로 민간이용의 틀조성을 착실히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국내에 한정하여 말하면, 민간의 관심도는 아직 낮은 것이 현실이다. 미소중력, 고진공이라는 우주환경을 
이용한 실험등에서 얻을 수 있는 연구성과로서 단백질, 화학물반도체의 단결정화 등 다수가 있지만 민간측에 있어서의 메리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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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불투명하다. 

지상실험과 비교하여 제약조건이 많아 준비에 시간이 걸려 연구성과를 조기 에 얻을수 없으며, 높은 비용부담, 산업적 이용가치
의 판단재료가 부족한 등이 주요요인이다. 행정측으로서는 ISS에 설치하는 일본 독자적인 실험동(JEM)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강조하여 마이너스 요인을 불식하고, 이용요금과 지적소유권, 기밀보호 등을 포함하여 민간에게 사용하기 쉬
운 체제, 제도조성을 시급히 추진할 방침이다. 

우주공간에서 조기에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분야로서 반도체와 의약, 식품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 수송비용의 경감 등 
명확히 해야 할 과제도 많다」라는 의견도 있어 「 메이드 인 스페이스」에 대한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생각되는 민간의 이용방법으로 ISS상에서 얻어진 연구성과를 빠르게 피드백하여 지상의 연구에 유용하게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日刊工業新聞, 1998년 2월 10일자) 

일본의 라이프사이언스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라이프사이언스는 생물이 영위하는 생명현상의 복잡하고 精緻한 메카니즘을 해명하는 과학인 동시에 그 성과를 의료, 환경, 농림
수산업, 산업 등의 각종 분야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최근의 라이프사이언스의 진보에 의해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발전이 초래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는 이와 같은 라이프사이언스의 국내외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앞으
로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연구방향, 국제협력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과학기술진흥조
정 비에 의해 (재)미래공학연구소에 위탁하여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1995년도는 일본의 연구자의 문제의식, 휴먼 프론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 등의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을 추출하여 이
에 기초를 두고 일본 국내와 미국에 있어서의 인간게놈해석, 뇌 ·신경과학연구 유전자조환실험동물 등의 분야, 연구영역의 확대상

황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996년도는 과학기술연구개발의 국제적 활동의 추진방책에 대하여 구체적 방책을 검토하는 동시에 일본에 있어서의 라이프사이
언스의 진흥상, 해결해야 할 문제와 중점적 진흥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또 라이프사이언스 진흥의 국제적 비교를 하기 위
해 일본과 유럽의 상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 일본의 라이프사이언스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① 라이프사이언스는 대단히 광범위한 니즈와 연구분야를 포함하는 영역이며, 대단히 금속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②의료복지와 식량분야 등과 같이 경제적 가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국민생활과도 직접적으로 커다란 접점을 가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③그러나 일본의 라이프사이언스는 영문문헌이라는 연구개발 output 지표로 보면. 연구비당, 연구자당 성과가 歐美나 타분야에 
비하여 적다. 

④또 라이프사이언스 관련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공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⑤게다가 라이프사이언스의 진흥에 있어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쳐에 관해서도 유전자 개변 동식물의 유지 · 공급체제와 같은 중요

한 요소가 미정비상태로 되어 있는 등 몇가지 사항이 지적되었다. 

(科擧技術 Journal, 1998년2월호) 

ATP 보조금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미국 상무부의 첨단기술계획보조금(ATP: Advanced Tcchnology Program)은 예전부터 행정부와 의회간에 산업기술정책논의
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항목으로 되어 있다. 1998년도 예산을 들러싸고도 「국가가 산업에 하는 기술개발지원은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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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를 배경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상무부는 제도를 재검토하였는데 예산액은 감액되었다. 

ATP제도의 개요와 예산추이, ATP를 들러싼 논의의 개요, 상무부의 재검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TP의 개요 

상무부의 국가표준기술원이 소관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1990년에 개시되었다. 경쟁전단계(Precormpetitive) 에서 기반적 
(generic)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가속함으로써 미국기
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이 리스크를 가지지만 보답이 큰 기반적 기술 경쟁전단계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
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준다 구체적으로는①위험은 크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②파급효과가 큰것 ③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프로젝트의 선정은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 과학적 기술적 메리트 

· 미국에 대한 경제이익의 가능성 

· 기술의 상업화계획의 적절성 

· 제안자의 서약의 확실함 및 조직의 적절함 

· 경험 및 제안자의 자격 

제안은 평가위원회에 의해 순위가 부여된다. 평가위원에는 과학자, 엔지니어, 관리자, 비즈니스 및 경제학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다. 평가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두가지 패널로 나누어져 평가되며 가장 높은 평가를 얻은 제안이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
가된다. 그 중 가장 유망한 제안자가 NIST(국가표준기술원)에 의해 구두 리뷰를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이 때는 평가위원
회에 있어서의 최종 랭킹리스트가 사용된다. 지원범위는 미국기업 단독의 경우에는 1건당 200만 달러까지(3년 이내)이며. 공동
벤쳐의 경우는 사업총액의 50%까지 (5년 이내)이다. 

2. 예산의 추이(단위: 백만 달러) 

3. ATP를 둘러싼 논의 

ATP의 반대론자(일부의 공화당 의원)에 따르면, 논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론으로서 민간활동에 연방정부가 관련되는 정도는 가능한한 적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전 기술이 보조대상에 들어 있어도 
그 연구는 민간기업이 스스로의 판단과 자금으로 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 실제의 보조대상기업에는 스스로의 자금만으로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기업도 많다. 

② 정부가 특정기업에 보조하는 것은 기업간 경쟁의 승자를 정부의 손에 의해 정하는 것이 되므로 부적당한다.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여도 연구비세액공제제도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라면 보편적으로 대상이 되는 제도가 요망된다. 

위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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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경제의 발전에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나 격렬한 국제경쟁에서 기업은 제품개발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
초연구와 제품개발 간에 「기술혁신의 구멍」이 확대하고 있다. 

② 이 구멍 부분의 기술은 하이리스크로 기업에게는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간만으로는 연구가 어렵다. ATP는 이 구멍을 메
꾸는 것이다. 

③ 나아가 ATP는 파트너쉽을 장려 · 촉진하고 복수기업의 공동연구와 대학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도 많다. 이들은 기업단독의 경

우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4. 상무부에 의한 재검토 

상기의 논의를 배경으로 상무부에서는 1997년, 다음과 같이 재검토 하였다. 

(1) 재검토의 관점 

①예산 프로세스 

② 대기업의 참가에 있어서의 특별조건적용의 가부 

③ 민간자본시장과의 관계 

④연구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보다 많은 ATP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ATP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할지 여부 

(2) 주된 개정점과 목표 

① ATP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참가촉진에 있어서의 주정부 역할의 증대 

ATP 프로젝트의 선정은 기술과 경제의 양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ATP 자금의 배분은 결과적으로 연구개발기반이 높은 기업
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5대호 북동지역에 치우쳐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 기업이 많고, 인구가적고, 技術先導에 의
한 경제성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 ATP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적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가 1998년도 예산에서 새롭
게 상무부 기술청에서 제안되고 있는 EPSCoT(Experimental Program t○ Stimulate Competitive Technology)제도의 이용
인데, 이것은 연방의 연구개발자금의 배분이 전통적으로 적은 지역의 고유의 기술자산 개발을 육성하는 것으로 州와 연방의 기술 
파트너쉽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편 ATP의 기본적 방법, 즉 실질베이스에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방법은 널리 산업계의 찬성을 얻고 있지만, 지역지원을 위해 
이 방법을 바꾸어 지리적인 배분을 고려하는 방향은 기본원칙의 포기라는 강한 반대가 있다. 지역지원은 신규기술을 신속하게 도
입하고 보급시킨다는 ATP의 본래의 목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지만, 이점에서는 ATP제도는 적절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래서 EPSCoT제도는 ATP의 추가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지역의 연구개발기반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중소기업의 참가촉진 

현행제도는 기업규모에 따르지 않는 신청방법으로서 두가지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단일기업으로서 신청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2개사 이상에서 벤처를 설립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대학, 정부연구기관 공익조직도 포함된다. ATP제도는 참가기준이
나 보조금 제공으로 대기업과 소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적에서도 소위 소규모기업 (종업원 500명 이하)이 
많이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일기업신청의 경우 58%가 소기업이며, 42%가 중 또는 대기업이다. 따라서 이 이
상으로 소기업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기업 이외의 비용부담을 보다 확대하는 것 및 죠인트 벤처의 대기업 참가를 제한하
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적인, 위험이 큰 기술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에게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ATP의 목적은 회사의 규모와는 관계
가 없으며, 모든 기업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ATP에게 중요한 것은 연구의 질, 기술축적에 대한 공헌 또 미국경제에 대
한 공헌의 가능성이다. 따라서 우수한 프로젝트 선정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엄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실시하는 
밖에는 없다. 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위험이 높은 연구에 대한 자금제공에는 곤란을 동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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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주요 이점의 하나로서, 대소규모의 기업, 대학 및 국립연구기관을 포함하는 죠인트 벤쳐와 협력관계의 설립이 있다. 이들의 
관계는 상업화를 위한 영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많은 잠재적 유저에게 ATP에서 개발된 기술을 보급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과 협
력한 죠인트 벤처에서는 대기업은 특히 최종적인 상업화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소기업 이외의 대, 중기업의 
정의는 없지만 모든 대기업과 중규모기업을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③ ATP와 민간벤쳐자본의 연계강화 

ATP가 민간벤쳐자본의 대체제도는 아닌가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ATP제도가 확실
히 민간자본이 손대기 어려운 기술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ATP 제도가 단순히 민간자본 제공
의 대체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현행제도에 있어서도 이미 몇가지의 수단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 참으로 ATP 자금이 필요한 것에 대한 엄격한 심사의 실시 

· 프로젝트 선발기준은 다수의 기업, 가능하면 다분야에 걸쳐 이익의 가능성 있는 기술에 중점. 

· 민간자본이 손대기 어렵고 장기, 고위험인 프로젝트로, 통상 2년에서 5년, 나아가 상업화에는 수년을 요하는 것을 중시. 

④안정적인 프로젝트 예산의 확보 

ATP의 자금제공의 특징으로서 특정기술분야(중점 프로그램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의 중점배분에 있다. 초기에는 모든 기술분
야를 대상으로 한 일반 프로젝트였지만, 1994년에 일반 프로젝트와 더불어 특정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 중점 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단일 프로젝트를 초월한 상승작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범위한 기술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4가지 기준으로부터 판단된다. 

·미국경제에 있어 유익성의 기대 

·기술적 아이디어 

·강력한 산업계의 커미트먼트 

·ATP 자금제공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기간은 5년, 예산은 1년에 1,000만 달러에서 l,000만 달러로 민간이 동 규모의 자금을 제공한다. 중점 프로그램형 프
로젝트에 대한 ATP의 운영에 대하여 산업계는 대개 좋은 평가를 하지만 예산 및 참가자격의 불안정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TP는 비교적 장기에 걸친 죠인트 벤처의 형태로 실시되는 방향에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투자하
는데는 자금계획 및 그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부족하다. 산업계로서는 최근의 ATP예산에 관한 논의와 프로그램의 미래의 불안정
함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안책정과 제안을 연기하는 기업이 나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⑤관리의 개선 

이 이외에, 과거 수년에 걸쳐 ATP관계자, 프로그램관리자, 정책당국에 의해 논의되어 온, 변경이 예정되고 있는 주요한 것으로 다
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 프로젝트에 대하여 산업계의 거출분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설비, 기타 연구비품의 시장가격에 코스트견적의 평가방법 

○ ATP의 관리 및 효율화의 개선을 위한 방책 

· 초기의 ATP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불되고 있던 특허사용료에 대한 정부보상의 철폐 

· ATP 참가자에게 지적소유권 배분결정을 맡기도록 한다(현재는 지적소유권은 기업에게부여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 죠인트벤

쳐의 참가자, 예를 들면 대학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있도록 한다. 이로써 학계와 비영리조직의 참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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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프로젝트의 기간연장 허가. 연구개발에는 예기치 못한 지연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행의 최장 5년의 

기간을 넘는 연장을 인정한다. 

○ 보다 많은 참가와 다양성의 촉진 

· ATP 개발기술의 다방면에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워크숍의 개최 

· 중소기업의 보다 많은 참가촉진을 위해 제안자를 위한 설명회를 보다 많은 지방에서 개최 

· 개발기술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급촉진을 위해 전국 각지의 MEP(제조기술보급 파트너쉽)센터와의 협력관계 강화 

· 전자제안제도의 채용 

· 프로그램분야의 선정 및 리뷰에 있어서도 산업계, 州 또는 지방의 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 위해 일반공

모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工業技術 1998년 2월호) 

일본 우주개발사업단, 연구자 니즈를 중시한 차세대 환경관측기술위성 연구에 착수 

일본 우주개발사업단(NASDA)이 1998년도부터 차세대 환경관측기술위성의 연구에 착수한다. 1997년 6월에 사고로 운용정지
된 지구관측기술위성 「ADEOS」의 후속기인 「ADEOS2」의 명확한 발사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구온난화 등 제현상 해
명을 위해 위성에 의한 후속적인 대기 · 해양관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ADEOS2」에 이은 위성의 선행연구로서 관측센서와 위성

시스템의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NASDA에 따르면 ADEOS2의 후속기가 되는 차세대기 「ADEOS3」에 대한 연구자 등의 요망에서는 水循環(강수량 등), 에너
지 순환(기온, 수증기 등), 물질순환(탄소 온실효과가스 등), 오존변동(성층권, 대류권 등)에 관한 계속적인 관측이 있다. 
NASDA에서는 동 요망에 대응하는 형태로, 각종 관측기기의 개발사양을 검토하고 있으며 「ADEOS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위
성시스템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 왔지만 후속기는 보다 연구자 니즈를 중시한 관측주체의 위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
서 후속기의 위성시스템에 관해서는 ADEOS2까지의 6-8종류의 관측기기를 탑재한 중량 3.6톤규모의 대형위성화에 구애되지 
않고 소형화, 단일 미션 복수위성화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조기 발사를 목표로 한 시스템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지
상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해석, 처리, 배포 시스템의 구축도 목표로 한다. 작년 6월말의 ADEOS의 사고를 반영하여 
ADEOS2의 발사기기는 위성설계의 변경 가능성도 있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3월에 실시되는 동 위성의 상세설계
심사회를 거쳐 정식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日刊工業新聞 1998년 2월 9일자) 

일본 공업기술원, 지역기업과 연계강화 

일본 공업기술원이 지역기술의 향상에 의한 신산업 창출을 피하기 위해 국립시험연구기관과 공설 시험연구기관의 연계강화에 착
수한다. 공업기술연락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은행과 연계하는 오오사까 공업기술연구소의 케이스 등 민간지원을 적극화하는 기관
의 노력을 소개한다. 실시노하우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 전국규모에서의 보급으로 이어지게 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산학관 연계를 가속시키려는 생각이다. 

공업기술원이 모델 케이스로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방의 池田銀行과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오오사까공업기
술연구소를 비롯해 연도 도중에도 기업니즈에 맞는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천만원의 사용자유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和歌山縣
工業技術센터 등이다. 또 연구자원의 집중투입을 꾀하기 위해 관내 공설시험연구소가 스크럼을 짜서 연구개발에 노력할 수 있도
록 한 九州통산국과, 關東 통산국이 산학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기관에서 조직하는 회의에 민간을 끌어들여 활성화시킨 예
도 있으며, 岩手縣工業技術센터가 지장산업인 주철주물제조업계에 표적을 두고 기술개발과 기술의 이전에 성공한 케이스 등이 있
다. 

(日刊工業新聞 1998년 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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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성장과 특허 

미국경제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없이 순조로운 경제성장과 기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긍정적인 의견은, 특허신청건수로
부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임금도 이익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기술진보의 생산성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1/3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국기업은 연구개발투자에 힘을 쏟고 있으며, 1994년 이후 연율 약 10%의 증가를 나타
내고 있다. 현재 벤쳐투자는 1995년 보다 배증하고 있다. 또 방위비 지출의 삭감에 의해 과학기술인력의 이동이 일어나 민생용 프
로젝트에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 특허신청 건수는 1995년 이래 연간 20만건을 넘고 있어, l980년대의 연간 평균 12만 건 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工業技術, 1998년 2월호) 

캐나다의 네트워크를 사용한 과학기술 프로그램 

캐나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광대한 국토, 넓은 삼림, 북극권에 가까운 에스키모가 살고 있는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는 광대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특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는 1993년에 많은 부처를 통합한 산업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산업부 하에 국가연구회의가있으며, 그 밑에 부설 연구소군으로서 바이오, 항공, 재료등 19개연구소가 존재한다. 그리
고 캐나다 자연과학ㆍ공학연구회의, 캐나다 사회ㆍ인문과학연구회의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각 부처 산하에
도 부설 연구소군이 있으며, 국방부, 농업·농산식량부, 후생부, 천연자원부, 어업 ·해양부외에, 많은부처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시책

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또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틀로서, 1994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Science and Technology)를 설치하였으며, 나아가 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정부는 1996년 3월에 「신세기의 과학
기술(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New Century)」을 발표하였다. 국가목표로는 ① 지속적인 고용의 창출 및 경제성장 
② 생활의 질향상 ③지식의 증진의 3가지 점을 들고있다. 그리고같은 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전문가로부터의 어드바이
스」, 「정책결정메카니즘에 있어서의 정부의 조정력의 강화」등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수상의 자문위원회)로 개조
하였다. 

캐나다는 국토는 대단히 넓지만 인구는 그다지 않지 않아 인구밀도는 낮다. 이동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관한 능력
을가진 기관, 인력, 기업이 분산되는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국정을 커버하기 위해 캐나다에서는 능력을 가진 인력을 지방에 배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네트워크계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연구지원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IRAP라고 불리우며, 30년전에 시작되었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상한 500명정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는 약 260명의 기술 어드바이저 (인정자격이 있으며, 어느 주에도 어드바이저가 있게 되어 있다)의 조언 하에, 국내의 중소기업
이 국내 약 190개소의 지점에서 기술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기업은 오랜 과거의 기술로부터 현재의 하이테크기술에 이르기까지 
노하우의 제공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국립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가 실시주체
로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 

2. 캐나다 기술네트워크(The Canadian Technology Network) 

앞에서 말한 프로그램을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전개한 것이 캐나다 기술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가의 연구소ㆍ대학
과 민간기업간에 정보의 유동과, 연구협력, 연구성과의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연구협력 등의 희망이 있으면서 어디에 억
세스할지를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의 유통을 꾀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아도 좋다.국립연구회의와 
IRAP도 이 네트워크의 스폰서이다. 

3. NCE(Networks of Centres of Excellence)제도 

전기통신, 유전자, 신경과학 등 여러가지 분야에 대하여 미래 캐나다가 세계에서 충분히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캐나다 경제를 
뒷받침해갈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에 대하여 국내의 산업계, 정부연구기관, 대학 등의 우수한 연구자와 관리자 등이 네트워크를 조
직, 연구개발활동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현재 14개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네트워크라고는 하지만 연구자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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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하이웨이구상(Information Highway) 

인터넷의 보급 등 여러가지 정보 틀이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Information Highway Advisory Council을 만들어 
토의를 거듭하여 앞으로의 전략을 정리하였다. 현재는 제2기에 해당하며, 스쿨 네트 프로그램(1만 5천개 이상의 학교와 3천개 이
상의 도서관 등을 모두 회선으로 연결한다)과 CAP 프로그램(Community Access Program: 도시 부로부터 떨어진 지방들끼리
를 인터넷 회선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든다)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또 CANARIE(Canadian Network 
for the Advancement of Research Industry and Education) 프로그램에 의해 연구개발의 강화와 교육의 충실 등을 꾀함으로
써 정보하이웨이 구상을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하이웨이는 미국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IRAP 프
로그램의 발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 어울린다고 생각된다. 

(科學技術 Journal, 1998년 2월호) 

일본의 과학기술계 인력 확보ㆍ육성을 위한 두가지 조사 

과학기술계 인력의 확보ㆍ육성은 일본에 있어서의 중요과제의 하나이지만, 이와 같은 인력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하여 흥미
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에 관계하려는 기운이 충만한 가운데 육성되는 것이다. 

「과학기술계 인력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1994년 12월 내각총리대신결정)에서도 과학기술계 인력의 확보 · 육성에 있어서

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청소년에게 흥미와 진실을 창조
적 탐구심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청에서는 과학기술계 인력의 확보 · 육성에 불가피한 청소

년의 창조성을 자극하고 함양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조정비에 의해 「청소년의 창조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인적환경에 관한 조사」(재단법인 일본우주소년단에 위탁) 및 「청소년의 창조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관
한 조사」(재단법인 일본과학기술진흥재단에 위탁）의 두가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에 이들에 대한조사결과를 나타내었다. 

1. 청소년의 창조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인적환경에 관한 조사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기에 창조성을 기르는 환경을 창성하기 위한 방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자 ·기술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의해, 연구자ㆍ기술자가 청소년기에 자연과학계에 흥미를 가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原體驗에 관한 조사
를 하였으며, 청소년 2,221명에 대한 앙케이트조사에 의해 창조성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에 관한 니즈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체험
에 관한 조사에서는 연구자 ·기술자가 청소년시대에 자연과학계에 흥미를 갖게 된 원체험으로서 ①가정환경, ②자연과의 접촉 ③

선생님의 영향 ④시설이나 이벤트, 서적 등과 접할기회(과학기술과 접할기회)를 든 사람이 다수였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니즈조사에서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속에서는 이과적인 횔동이나 놀이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점, 청
소년이 이벤트 등 비일상적인 놀라움을 초래하는 장소에 접한 경우에 임팩트가 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창조성을 육성
하기 위한 기회나 장으로서는 스스로가 직접참가할 수 있는 것(예를 들면 시뮬레이터, 무중력체험시설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저
명한 과학자, 우주비행사 등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도 강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본 조사에서는 창조성을 육성하는 환경을 창설하기 위한 요소로서 ①과학기술에 친해지는 기회의 증
대. ②전문가와의 교류기회 형성, ③청소년의 니즈에 대한 대응,④지원자 인력의 활용을 추출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만족함으로
써 청소년의 니즈에 대응하고 과학지원자에 대한 지원기능, 자치체와 과학관 등과의 네트워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創造
館」과 같은 것을 창조성을 육성하는 거점으로서 각지에 정비하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창조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관한 조사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기술보급계몽사업의 질 항상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여 과학관, 
박물관, 학회, 청소년단체, 기업, 자치체 등의 과학기술보급계몽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총 290개 기관)에 대하여 앙케이트방식
에 의해 대표적인 과학기술보급계몽사업(총 601개 사업)의 실시상황 각 사업에 있어서의 창조성 육성도 성공도의 평가, 창조성 
육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조시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창조성 육성효과를 향상시키기 위
해 필요한 각종 방책을 토대로 한 모델사업 예를 책정. 제언하고 있다. 

모델사업예의 책정에 있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기술보급계몽사업을 ①창조성 육성효과는 높지만 인재면
에서 과제가 있는 사업군(실험교실, 강연회 ·연구회, 캠프 등), ②창조성 육성과가는 높지만 설비면에 과제가 있는사업군(공작교

실, 공예교실, PC교실 등), ③창조성 육성효과는 높지만 기획 · 정보면에 과제가 있는 사업군(콘테스트, 참가체험형 전시 등), ④

창조성 육성효과 자체가 낮은 사업군(영화 · 비디오상영회, 이벤트, 견학회 등)의 4개 그룹으로 유형화한 후에 각 그룹마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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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를 설정하고, 창조성 육성효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방책을 추출하고 있다. 

(科學技術 Journal, 1998년2월호) 

<담당: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 박경선> 

(Tel : 02-25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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